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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요 약 문

1. 연구 개요

가. 연구배경 및 목적

ㅇ 국가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의 촉진 요인인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성과의 활용은 정체 중  

   -  기존의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개발 단계에서 더 

활용성이 높은 연구성과 창출 필요

ㅇ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10대 성과물* 관리 중

* ①논문, ②특허, ③보고서원문, ④연구시설·장비, ⑤기술요약정보, ⑥생명자원

(생명정보/생물자원), ⑦화합물, ⑧소프트웨어(저작권/기술상세정보), ⑨신품종,

⑩표준(성문/측정/참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측정을 위해서 체계적인 조사와 통계 등 다양한 분석 

정보 제공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인 논문, 특허를 제외한 성과물의 일부를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정보 제공

ㅇ 통계분석 결과를 다양한 수요자에 제공하고 성과 관련 정책에 반영 혹은 홍보 자료로 

활용

나.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ㅇ 등록·기탁 성과물 중 일부에 대한 통합 DB 구축 및 분석지표 발굴

   -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고 대표성이 높은 5대 성과물(화합물, 생물자원,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신품종) 수집 및 과제 정보 연결

   - 연결된 과제 정보 기반 기초통계 분석

ㅇ 신규 성과물(측정표준)에 대한 등록·활용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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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가. 국가연구개발 등록·기탁 성과물 관리 현황

ㅇ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뜻함

성과 구분 전담기관 `20 `21 `22 `23 `24 5년 누적

논문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126,303 109,994 85,230 93,922 96,886 512,335

특허
한국특허전략개

발원
52,563 53,919 55,766 56,351 - 218,599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18,501 20,172 20,102 20,153 16,288 95,216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4,028 5,117 5,454 5,731 4,774 25,104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13,480 16,665 23,730 20,074 15,770 89,719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
위원회

5,269 4,827 5,331 5,885 5,227 26,539

정보통신산업진
흥원

374 715 642 1,396 1,426 4,553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14,167 6,473 22,294 14,197 38,198 95,329

생물자원 10,128 3,224 2,607 1,992 6,410 24,361

신품종
국립농업
과학원

54 65 52 73 59 303

화합물
한국화학
연구원

27,593 30,899 29,340 16,933 - 104,765

표준
(성문표준)

한국표준협회 ('21년 신규 지정) 248 300 - 548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21년 신규 지정) 947 1,060 - 2,007

표준
(측정표준)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21년 신규 지정) 1,144 1,145 - 1,145

표준
(참조표준)

('21년 신규 지정) 304 1,002 419 1,725

<연구성과 등록·기탁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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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성과 활용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실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 

가능

활용 지표 전담기관 `20 `21 `22 `23 `24 5년 누적

논문 조회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3,525,909 5,818,150 8,295,382 11,300,294 10,783,935 39,723,670

등록특허
정보연계

한국특허전략
개발원

21,330 21,566 18,126 18,955 - 79,977

보고서원문 
조회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1,399,717 2,726,220 3,661,240 9,213,453 8,152,555
25,153,18

5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허용

률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52.25 43.93 42.97 50.21 51.90 -

기술요약정보 
기술이전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856 1,027 1,377 1,692 2,089 7,041

SW권리이전 
등록

한국저작권
위원회

145 62 85 36 101 429

SW정보 
다운로드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5,843 6,688 6,382 7,331 7,519 33,763

생물자원 
분양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3,052 1,913 2,613 2,349 1,412 11,339

신품종 분양
국립농업
과학원

135 83 144 89 119 570

화합물 분양
한국화학
연구원

479,332 491,985 1,000,752 493,064 267,383 2,732,516

참조표준 
이용 건수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21년 신규 지정) - 4,278 4,368 8,646

<연구성과 활용 지표 및 활용 현황>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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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연구개발 등록·기탁 성과물 현황

ㅇ ‘14~’23년간 등록·기탁된 5대 성과물 분석 결과 화합물(488,095건), 

생명정보(73,313건), 저작권(40,497건), 생물자원(31,752건), 기술상세정보(4,719건), 

신품종(785건) 순으로 나타남

구분
화합물 생물자원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프트웨어

(기술상세정보)
신품종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14 78083 16.00 3457 10.89 294 0.40 2629 6.49 3 0.06 68 8.66

2015 82677 16.94 4035 12.71 2333 3.18 3224 7.96 56 1.19 88 11.21

2016 36479 7.47 6392 20.13 7208 9.83 2997 7.40 296 6.27 79 10.06

2017 94950 19.45 1681 5.29 3534 4.82 3026 7.47 368 7.80 66 8.41

2018 51641 10.58 2377 7.49 3609 4.92 3792 9.36 367 7.78 86 10.96

2019 40037 8.20 2683 8.45 5338 7.28 4076 10.06 388 8.22 70 8.92

2020 27534 5.64 4574 14.41 15299 20.87 5243 12.95 409 8.67 54 6.88

2021 30622 6.27 3119 9.82 5083 6.93 4694 11.59 796 16.87 65 8.28

2022 29280 6.00 1754 5.52 18368 25.05 5106 12.61 617 13.07 52 6.62

2023 16792 3.44 1680 5.29 12247 16.71 5710 14.10 1419 30.07 157 20.00

총합 488095 100 31752 100 73313 100 40497 100 4719 100 785 100

CAGR
('14~'23)

-15.70 -7.71 51.34 9.00 98.25 9.74 　

<5대 성과물 총괄 등록·기탁 현황>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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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연구개발 등록·기탁 성과물 심층분석

ㅇ  10대 성과물인 표준 중 측정표준은 SI 단위를 실제 물리적 장비·시스템을 통해 

재현하고 전달하는 기준임

   - 국제표준은 국제도량형국(BIPM)이 유지하는 SI 정의의 물리적 구현을 뜻하며 

국가 간 측정 능력을 비교하고 조화시키는 기준

   - 국가측정표준은 각 국가가 보유한 최고 정확도의 측정표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모든 국가측정표준을 담당

ㅇ  각 국가의 교정측정능력(CMC)에 대한 국제 비교 후 BIPM KCDB (Key 

Comparison Database) 등재

ㅇ  광도 분야의 핵심 CMC인 광조도·광휘도·광원색은 조명·디스플레이, 건축, 

의료, 교통, 환경 등 주요 산업 전반의 필수 측정량임

ㅇ  바이오 물질량 분야의 CMC는 임상·산업 영역에서 요구되는 정량 결과의 신뢰도와 

비교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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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연구 개요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2019년 약 89.0조 원에서 2023년 약 119.1조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전년 

대비 5.7%) 추세이며 이는 세계 5위 수준1)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 R&D 예산은 지난 

2022년 약 29.8조 원을 정점으로 2024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05년 약 29.6조

원으로 거의 2022년 수준의 예산을 회복하였다.

(단위: 조 원, %)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정부 R&D 예산(조 원) 27.4 29.8 29.3 26.5 29.6

정부 R&D 예산 증가율(%) 13.1 8.8 △1.5 △9.5 11.5

<표 1>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21~`25) 

출처: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기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라 양적인 연구성과 또한 대체로 증가추세였지만 

과학기술적 성과의 경우 정부 R&D 예산과 비슷하게 지난 2021-22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이 연구성과 활용 등 질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존의 연구성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검토하고 활용성이 더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1)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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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과학적 성과 SCIE논문(건수) 41,919 44,563 48,381 47,101 45,658

기술적 성과 국내특허등록(건수) 20,210 21,330 21,566 18,126 18,955

경제적 성과
기술료징수액(억 원) 2,582 2,790 2,629 2,671 2,367

사업화(건수) 28,800 32,910 25,403 32,068 31,598

<표 2>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19~`23) 

출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중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 기관에서도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전체 기관의 62.3%가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추가로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 수립 측면에서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에 포함된 

성과관리·활용 관련 세부과제 또한 2024년 평균 24.3건으로 전년 대비 1.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성과관리·활용 업무의 담당조직 형태(`21~`24) 

출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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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 계획 중 성과관리·활용 관련 세부과제 수

출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지난 2006년 제1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 및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 관련 규제 개선 및 정보 공개·서비스 제공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과관리·효과 분석 노력이 필요하나 연구현장은 

후속 과제 기획·관리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시각2)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성과들의 관리와 더불어 이에 대한 활용이 어떤 요인에 

의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며 보다 수요자 중심의 성과활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008년 최초로 국가연구개발사업 8대 연구성과 유형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으로 명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10대 연구성과에 대한 등록·기탁 성과물을 각 전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담기관 제도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으로 명칭)」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 28조에 

근거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10대 성과인 ①논문 ②특허 

③보고서원문 ④연구시설·장비 ⑤기술요약정보 ⑥생명자원(생명정보/생물자원) 

⑦화합물 ⑧소프트웨어(저작권/기술상세정보) ⑨신품종 

⑩표준(성문/측정/참조표준)에 대한 등록·기탁, 검증,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2) 제5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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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전담기관 제도가 지속 운영되면서 꾸준한 연구성과 등록·기탁 관련 홍보를 

통해 연구기관 혹은 연구자들의 인식은 증가하였으며 각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성과물 

역시 대체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활용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기술이전 혹은 

사업화를 통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꾸준한 성과 측정 추적 또한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성과는 크게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연구성과평가법」제2조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각 성과 유형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그 성격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만 

특히 경제적 성과나 사회·문화적 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림 3] 연구성과 유형 분류

현재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분석에서는 

특히 6대 성과(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지원, 연수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통계 작성을 통해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 과제의 모든 성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뿐만 

아니라 정부 R&D 재원으로 민간 기업이 수행한 과제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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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 과제의 해당 연도 모든 성과

 ∙ 성과: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연수지원

 ∙ 기간: 대학, 정부출연(연), 기업 등이 획득한 최근 5년 성과

 ∙ 시기: 성과 검증을 거쳐 차년도 말 발간(`23년 보고서 `25년 초 발간)

위의 6대 성과 중 전담기관 제도를 통한 10대 연구성과물에 해당하는 것은 논문, 

특허뿐이며 나머지 8개 성과물은 위 성과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별도로 각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등록·기탁 성과물 중 일부를 본 연구를 통해 매년 분석하고 있다.

[그림 4] 연구성과 관리 유형에 따른 분류

이번 연구에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 가능하고 분석 시의성이 높은 성과물에 

대하여 각종 지표를 활용한 통계분석과 함께 추가로 측정표준에 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다양한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에 

반영하는 근거로 활용하려 하며 추가로 전담기관 제도의 유용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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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1. 연구목표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전담기관이 보유한 등록기탁 성과물 중 일부에 대하여 연구과제 관련 

다양한 정보를 매칭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10년 기간의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고 분야별 대표성이 높은 화합물, 생물자원,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신품종 

성과물을(이하 ’5대 성과물‘로 명칭) 한정하여 대상으로 하며 각 전담기관이 검증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전담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보유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 중 연구과제의 기본정보와 연결하여 가공하였다. 각 성과물별로 

과제 연계 정보는 다르지만 공통 정보인 과제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연결된 데이터는 

모든 성과물이 일관된 과제 기본정보를 보유하게 되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성과물 화합물 생물자원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신품종

과제
정보

과제고유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수행기관

과제수행년도

과제고유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수행기관

과제수행년도
연구초록

연구파급효과
키워드

세부과제번호
과제고유번호
연구과제명
주관부처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과제고유번호
연구과제명

과제수행년도
주관부처
주관기관
수행기관
연구기간

과제고유번호
연구과제명

과제수행년도
연구책임자
참여인력
기여율

<표 3> 5대 성과물 과제 연계 정보 

위의 과제 기본정보가 매칭된 자료를 기반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총 

9가지 지표(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부처, 지역, 미래유망신기술, 성과발생연도, 

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 공동연구협력유형)를 토대로 하였다. 추가로 표준 

성과물 하위의 측정표준에 대하여도 분석을 통해 성과물의 생성, 유지, 소멸과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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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성과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5대 성과물에 대한 6개 전담기관(소프트웨어는 

저작권, 기술상세정보 각각 전담기관 존재)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증된 데이터를 

접수하였다. 이후 연구진이 수행한 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전담기관 전문가에게 

공유하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를 최종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마다 수행하고 있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향후 ’(가칭)국가연구개발사업 

등록·기탁 성과물 분석 보고서‘로 발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기적인 성과분석 

통계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난 2025년 10월 수립한 제5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실시계획에 대한 

통계적 근거로도 제시하려 한다.

< (가칭)국가연구개발사업 등록·기탁 성과물 분석 보고서>

 ∙ 대상: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보유 등록·기탁 성과물

 ∙ 기간: `14~`23년 등록·기탁한 화합물, 생물자원,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신품종

  ※ 논문, 특허는 성과분석 별도 수행,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연구시설·장비는 
시의성 고려 필요, 표준은 데이터 확보 기간 부족

본 연구는 먼저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내용,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에 대한 소개와 성과물별 

등록·기탁 관리 정보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5대 성과물 통계분석 

방법과 분석 지표를 설명하고 그 결과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표준 성과물 하위의 측정표준의 생성, 유지, 소멸과 활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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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연구개발 등록·기탁 성과물 관리 현황

제1절 국가연구개발 등록·기탁 성과물 관리 체계

우리나라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성과의 정의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뜻하며 여기서 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3)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기탁 성과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것으로 한정되며 주로 

과학기술적 성과에 해당한다. 

현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에 따라 등록·기탁 대상이 되는 성과물은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소프트웨어(저작권, 기술상세정보), 화합물, 신품종, 표준(성문, 측정, 참조표준)으로 

총 10가지 유형이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한다.

3)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정의) 제1호, 제4호

구분 연구성과 범위

등록
대상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

문(전자원문을 포함한다)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연구시설ㆍ장비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
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

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서열ㆍ발현정보등 유전체정보, 서열ㆍ구조ㆍ상호작용등 단백체

<표 4> 등록·기탁 대상 연구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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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4]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기관을 

통해 성과물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검증하여 유통하고 있다. 전담기관은 

「연구성과평가법」 제26조(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뜻한다.

2008년 ’연구성과관리 실시 계획‘에서 처음 8개 성과에 대한 전담기관 지정을 

제안하였고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라 논문, 특허,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연구기자재(현재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전담기관이 

지정되었다. 이후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신품종과 소프트웨어 중 

기술상세정보 전담기관이 추가 지정되었으며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표준(성문, 측정, 참조) 전담기관이 추가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기관 기준 12개, 조직 기준 14개)

지난 2021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안)‘을 토대로 전담기관별 역할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성과물 활용 관련 지표 추가 개발을 통해 성과물 관리뿐만 

아니라 유통·활용에도 노력하고 있다.

구분 연구성과 범위

(생명정보) 정보, 유전자(DNA)칩ㆍ단백질칩등 발현체정보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

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

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

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기탁
대상

생명자원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

포ㆍ수정란등 동물자원, 식물세포ㆍ종자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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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전담기관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생명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생물자원)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기술상세정보)

표준

한국표준협회(성문표준-산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성문표준-ICT)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표준서비스그룹(측정표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참조표준)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신품종 국립농업과학원

<표 5> 등록·기탁 연구성과 전담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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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가연구개발 등록·기탁 성과물 관리 정보 현황

10대 성과물 전체의 최근 5년(`20~`24년)간 등록·기탁 현황(표 6)을 살펴보면 특허, 

소프트웨어 기술상세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성과물은 등록 건수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허의 경우 `20년 52,563건에서 `23년 56,351건으로 약 7.6% 

증가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기술상세정보는 `20년 374건에서 `24년 1,426건으로 

2.8배 이상 증가하였다. 생명정보의 경우도 `20년 14,167건에서 `24년 

38,198건으로 1.6배 이상 증가하였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경우 증가 혹은 감소 

추세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매년 5천건 내외로 등록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기술상세정보 등록 건수가 차이가 큰 이유는 해당 성과물의 성격이 저작권의 경우 권리 

보호의 측면이 강하고 기술상세정보의 경우 다른 개발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확산 

측면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최근 전담기관의 지속적인 홍보로 기술상세정보 등록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논문,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성과물은 위와 반대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논문의 경우 `20년 126,303건에서 `23년 96,886건으로 약 23.3% 감소하였으며 

생물자원은 ̀ 20년 10,128건에서 ̀ 23년 6,410건으로 약 36.7%로 감소하였다. 화합물 

또한 `20년 27,593건에서 `23년 16,933건으로 약 38.6% 감소하였다.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신품종 성과물의 경우 증가 혹은 감소 

추세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보고서원문은 매년 2만건 내외의 정보가 등록되고 있다.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매년 5천건 내외의 정보가 등록되고 있으며 기술요약정보는 

매년 2만건 내외의 정보가 등록되고 있다. 신품종 또한 매년 50건 내외가 기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의 경우 2021년 전담기관 지정 이후 아직 등록된 성과가 많지 

않아 향후 2~3년 정도 데이터를 확보한 후 추세를 살펴야 한다.



정부R&D 등록·기탁 성과물 심층분석 연구

12

성과 구분 전담기관 `20 `21 `22 `23 `24 5년 누적

논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126,303 109,994 85,230 93,922 96,886 512,335

특허
한국특허전략

개발원
52,563 53,919 55,766 56,351 -* 218,599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18,501 20,172 20,102 20,153 16,288 95,216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4,028 5,117 5,454 5,731 4,774 25,104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13,480 16,665 23,730 20,074 15,770 89,719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
위원회

5,269 4,827 5,331 5,885 5,227 26,539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374 715 642 1,396 1,426 4,553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14,167 6,473 22,294 14,197 38,198 95,329

생물자원 10,128 3,224 2,607 1,992 6,410 24,361

신품종
국립농업
과학원

54 65 52 73 59 303

화합물
한국화학
연구원

27,593 30,899 29,340 16,933 -* 104,765

표준
(성문표준)

한국표준협회 ('21년 신규 지정) 248 300 -* 548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21년 신규 지정) 947 1,060 -* 2,007

표준
(측정표준)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21년 신규 지정) 1,144 1,145 -* 1,145

표준
(참조표준)

('21년 신규 지정) 304 1,002 419 1,725

<표 6> 연구성과 등록·기탁 현황

(단위: 건)

* 성과에 따라 2024년 일부 미확정 데이터 존재

연구성과의 활용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실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활용 지표도 다르다. 10대 성과물별 활용 지표 및 현황(표 

7)을 보면 성과물의 특성에 따라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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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지표 전담기관 `20 `21 `22 `23 `24 5년 누적

논문 조회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3,525,909 5,818,150 8,295,382 11,300,294 10,783,935 39,723,670

등록특허
정보연계

한국특허전략
개발원

21,330 21,566 18,126 18,955 -* 79,977

보고서원문 
조회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1,399,717 2,726,220 3,661,240 9,213,453 8,152,555 25,153,185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허용률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52.25 43.93 42.97 50.21 51.90 -

기술요약정보 
기술이전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856 1,027 1,377 1,692 2,089 7,041

SW권리이
전 등록

한국저작권
위원회

145 62 85 36 101 429

SW정보 
다운로드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5,843 6,688 6,382 7,331 7,519 33,763

생물자원 
분양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3,052 1,913 2,613 2,349 1,412 11,339

신품종 분양
국립농업
과학원

135 83 144 89 119 570

화합물 분양
한국화학
연구원

479,332 491,985 1,000,752 493,064 267,383 2,732,516

참조표준 
이용 건수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21년 신규 지정) - 4,278 4,368 8,646

<표 7> 연구성과 활용 지표 및 활용 현황

(단위: 건, %)

* 성과에 따라 2024년 일부 미확정 데이터 존재  

위를 보면 논문,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중 기술상세정보 성과물의 

경우 대체로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논문은 `24년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매년 

원문조회 건수가 증가하여 최근에도 약 천만건 정도 조회되고 있으며 앞에서 등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미 등록된 누적 논문에 대한 원문 활용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원문의 경우 최근 매년 약 2만건으로 다소 정체된 등록 건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다(`24년에는 약간 감소). 기술요약정보 또한 

매년 약 2만건 내외가 등록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기술이전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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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는 ̀ 20년 대비 2배에 육박하는 기술이 이전되고 있다. 기술상세정보는 등록 

건수와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 24년에 ̀ 20년 대비 약 28.7% 증가한 정보가 

활용되었다.

위의 등록·기탁 연구성과는 정부, 기업, 연구자, 국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 수립의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조사분석 등의 통계를 

통해 성과 창출 요인을 도출하고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과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은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제품화, 공정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경우 성과물 정보를 통해 사업화·기술이전이나 후속 연구 및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등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개인의 

과학 지식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등 직접 과학기술을 체감하려는 목적으로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주체 활용 유형 활용 형태 비고

연구자 논문, 특허, 지식, 시설·장비, 
데이터, 기술정보, 인력

후속연구, 융합연구 수행, 
기술이전·창업

성과물 및 
성과정보 

활용기업 공정개선, 제품화

정부
(전문기관)

성과 통계
성과 요인 분석, 사업기획 

환류, 투자전략 수립
성과정보 

활용

국민 과학기술 지식
과학지식 증진, 안전·삶의 질 

제고 등 체감
성과 향유

<표 8> 주체별 연구성과 활용 예시 

출처: 재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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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연구개발 등록·기탁 성과물 분석 결과

제1절 국가연구개발성과 분석대상 및 방법

1. 성과 분석대상 및 방법

현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10대 성과물 중 충분한 기간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고 분석의 시의성이 있는 5대 성과물(화합물, 생물자원,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신품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5대 성과물은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각 전담기관의 검증을 거친 성과물 전부를 

전담기관 담당자를 통해 확보하였다. 분석 기간은 전년도 연구의 기간(`13~22년)에서 

1년씩 후속으로 ̀ 14~`23년(10년간) 수행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성과물로 

하였다.

구분 연구성과 관리대상

등록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정보

(저작권, 기술상세정보)

생명자원
(생명정보)

유전체 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 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 정보(유전자, 단백질 칩 등) 및 그 밖의 정보

기탁

생명자원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그 밖의 자원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표 9> 분석대상 국가연구개발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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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 분석지표

각 전담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개별 성과물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를 연결하여 과제 정보를 완성하였고 이 중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부처, 

지역, 미래유망신기술(6T), 성과발생연도, 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 

공동연구협력유형 항목(총 9가지)을 분석지표로 선정하였다. 각 분석지표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표들에 제시하였다.

연구개발단계 기준

기초연구
어떤 특수한 응용이나 사용 계획 없이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근본 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진 실험적 
또는 이론적 연구

응용연구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된 독창적 탐구이지만 주로 특정 목표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

개발연구
새로운 제품/공정 생산 또는 기존 제품/공정 개선을 위해 실제적 

경험과 연구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거나 추가지식을 생산하는 
체계적인 연구

기타 위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표 10> 연구개발단계

출처: OECD, Frascati Manual, 2015

연구수행주체 기준

산

대기업: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이 대규모인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4)

중소기업: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이 중소규모인 
기업

학 전국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 포함

연
국공립연구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

출연연구소: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

정부부처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정부부처·청

기타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복수 주체 등

<표 11> 연구수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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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준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 대전광역시

지방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

기타 해외, 복수 지역

<표 12> 지역

6T 분류 기준

IT
(정보기술)

핵심부품(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 집적회로기술 등), 차세대네트워
크기반(4세대 이동통신, 대용량 광전송 시스템기술 등), 정보처리시스템 
및 S/W(멀티미디어 단말기 및 운영체계기술, 정보보안 및 암호기술 등)

BT
(생명공학)

기초･기반기술(유전체기반기술, 단백질체 연구 등), 보건의료 관련 응용
(바이오신약 개발기술, 난치성 질환치료 기술 등), 농업･해양･환경관련 
응용(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기술,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기술 등)

NT
(나노)

나노소자 및 시스템(나노전자소자기술, 나노정보저장기술 등), 나노소재
(나노소재기술 등), 나노바이오보건(나노 바이오물질 합성 및 분석기술, 
의약 약물전달 시스템 등),
나노기반･공정(원자･분자레벨 물질 조작기술, 나노 측정기술 등)

ST
(우주항공)

위성기술(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위성관제기술 등), 발사체기술(로켓추진
기관기술, 소형위성 발사체개발기술 등), 항공기기술(항공기 체계종합 및 
비행성능기반기술, 지능형 자율비행 무인비행기기시스템 등)

ET
(에너지환경)

환경기반(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자연환경･오염토양･지하수의 
정화･복원 기술 등), 에너지(에너지소재기술, 미활용 에너지 이용기술 
등), 청정생산(청정원천 공공기술, 환경친화형소재(Eco-material)개발기
술 등), 해양환경(해양환경 관련기술,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등)

CT
(문화기술)

문화콘텐츠(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디지털영상･음향 및 디자인
기술 등), 생활문화(사이버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터엑티브 미디어 기술 
등), 문화유산(문화원형 복원 기술 등)

기타 위의 미래유망 신기술(6T)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표 13> 미래유망신기술(6T)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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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수학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기하학, 응용수학, 이산/정보수학, 추론/계
산, 모형/자료분석, 응용통계, 확률/확률과정, 기타 수학

물리학
입자/장물리, 통계물리, 원자핵물리, 유체/플라즈마, 광학, 응집물질물
리, 원자/분자물리, 천체물리, 복합물리, 기타 물리학

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고분자화학, 생화학, 광화학, 
전기화학, 나노화학, 융합화학, 기타 화학

지구과학
(지구/대기/
해양/천문)

지질과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대기과학, 기상과학, 기후학, 자연재
해 분석/예측, 해양과학, 해양자원, 해양생명, 극지과학, 천문학, 우주
과학, 천문우주 관측기술, 기타 지구과학

생명과학
분자세포 생물학, 유전학/유전공학, 발생/신경생물학, 면역학/생리학, 
분류/생태/환경생물학, 생화학/구조생물학, 융합바이오, 생물공학, 산업
바이오, 바이오공정/기기, 생물위해성, 기타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식량작물과학, 원예특용작물과학, 농생물학/작물보호, 농화학, 농업환경
생태, 동물자원과학, 수의과학, 농업기계/설비, 농업인프라공학, 산림자
원학, 조경학, 임산공학, 수산양식, 수산자원/어장환경, 어업생산/이용
가공, 농수축산물 안전, 식품과학, 식품영양과학, 식품조리/외식/식생활
개선, 농림수산식품 경영/정보 등, 기타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의생명과학, 임상의학, 의약품/의약품개발, 치료/진단기기, 기능복원/보
조/복지기기, 의료정보/시스템, 한의과학, 보건학, 간호과학, 치의과학, 
식품안전관리, 영양관리, 의약품안전관리, 의료기기안전관리, 독성/안전
성관리 기반기술, 기타 보건의료

기계

측정표준/시험평가기술, 생산기반기술, 요소부품, 정밀생산기계, 로봇/
자동화기계,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산업/
일반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시스템,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재난안전장비, 국방플랫폼, 기타 기계

재료
금속재료, 세라믹재료, 고분자재료, 주조/용접/접합, 소성가공/분말, 열
/표면처리, 분석/물성평가기술, 국방소재, 기타 재료

화공
화학공정, 나노화학공정기술, 고분자 공정기술, 생물화학 공정기술, 정
밀화학, 화학제품, 섬유제조, 염색가공, 섬유제품, 화학공정 안전기술, 
무기화생방/화력탄약, 기타화공

전기/전자
광응용기기, 반도체장비, 중전기기, 반도체소자/시스템, 전기전자부품, 
가정용기기/전자응용기기, 계측기기, 영상/음향기기, 전지, 디스플레이, 
무기센서 및 제어, 기타전기/전자

<표 1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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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정보/통신
정보이론,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광대역 통합망, 위성/전파,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홈네트워크, RFID/USN, U-컴퓨팅, 정보통신 모듈/부품, 
ITS/텔레매틱스, 재난정보관리, 국방정보통신, 기타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온실가스 처리, 자원탐사/개발/활용, 수화력발전, 송배전계통, 전력IT, 
신재생에너지, 가스에너지, 기타 에너지/자원

원자력

원자로 노심 기술, 원자로 계통/핵심기기 기술, 원자력 계측/제어 기
술, 원자력안전기술, 핵연료/원자력소재, 핵연료주기/방사성 폐기물 관
리기술, 방사선기술, 원자력기반/첨단기술, 원전 건설/운영기술, 핵융
합, 기타 원자력

환경

대기질관리, 물관리,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생태계 복원/관리, 소음/
진동관리, 해양환경, 폐기물 관리/자원순환, 위해성 평가/관리, 환경보
건, 환경예측/감시/평가, 친환경 소재/제품, 친환경 공정, 측정분석장비
/장치, 청정생산/설비, 작업환경기술, 기타 환경

건설/교통

국토정책/계획, 국토공간개발기술, 시설물 설계/해석기술, 건설시공/재
료, 도로교통기술, 철도교통기술, 항공교통기술, 해양안전/교통기술, 수
공시스템기술, 물류기술,
시설물안전/유지관리 기술, 건설환경설비기술, 기타 건설/교통

인문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기독교신학, 카톨릭신학, 유교학, 불교학, 언어
학, 사전학, 통역번역학, 문학, 한국어와 문학, 중국어와 문학, 일본어
와 문학, 기타 동양어문학, 영어와 문학, 프랑스어와 문학, 독일어와 문
학, 스페인어와 문학, 러시아와 문학, 서양고전어와 문학, 기타 서양어
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농업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무역학, 사회학, 사회
복지학, 지역학, 인류학, 교육학, 법학, 행정학·정책학, 군사학, 지리학, 
국제·지역개발, 관광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생활과학, 문헌정보학, 
여성학, 기타 사회과학 

문화예술
체육학

음악학, 미술, 디자인, 의상, 사진, 미용, 연극, 영화, 체육, 무용, 콘텐츠, 
게임, 문화유산, 기타 문화예술체육

뇌과학 뇌신경생물, 뇌인지, 뇌의약, 뇌공학, 기타 뇌과학

인지/
감성과학

인지과학, 감성과학, 기타 인지/감성과학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과학기술사, 과학기술철학, 과학기술정책·사회, 생명·의료 윤리, 안전사
회/재난관리,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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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개요

지식의 진보
(비목적연구)

연구개발 용도로 배정되었으나, 특정 목적에 속하지 않은 연구

건강
인간 건강의 보호, 증진, 회복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식품안전관리, 
영양관리, 의료 및 외과적 치료, 의약품 및 의약품 개발 및 안전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공중보건의 법과 규제와 관리 및 서비스 등이 포함됨

국방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의 2차적 산물이 민간부분에 활용 되
더라도 주된 연구목적이 방위와 군사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제반 연구
개발 활동을 일컬음

사회구조 및 
관계

정치, 행정, 경제, 사회구조와 거버넌스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집단, 
조직, 기업, 정부, 세계체제 등과 연계된 프로세스, 구조변화, 갈등, 문
제해결, 경쟁, 성과 관련된 사회적 연구 등에 관한 제반 연구가 포함됨

에너지

에너지/자원의 생산, 저장, 공급, 분배, 수송, 합리적 이용, 생산과 분
배의 효율성 증진, 에너지/자원의 보호 등에 관한 연구와 이산화탄소
(CO2)포집 및 저장, 재생가능 에너지원, 원자력, 수소 및 연료가스, 기
타 에너지/자원의 저장기술 등이 포함됨

우주개발 및 
탐사

천문, 우주과학, 위성통신,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에 관한 과학적 탐
사 및 응용프로그램 연구와 우주여행 등이 포함됨

지구개발 및 
탐사

지각, 맨틀, 해양, 대기, 기상, 기후, 극지, 수문(hydrology), 광물, 석
유, 가스, 해저 등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연구가 포함됨

교통/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

건축을 포함한 토지 기반시설의 개발과 이용 및 유해한 영향의 보호에 
관한 연구와 교통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국토공간계획, 주거계획과 
건축, 도시공학, 물공급 및 관리 등이 포함됨

환경
대기, 기후, 공기, 물, 토양, 소음과 진동, 자연재해, 방사능 오염, 생물
학적 종과 서식지 등의 보호/관리/개선을 위한 오염원 분석과 규명, 모
니터링 시설의 개발, 오염원의 제거 및 예방이 포함됨

사회질서 및 
안전

개인, 조직, 집단, 기업, 정부,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되는 안전과 질서, 
복지, 빈곤, 인권, 일탈과 범죄, 전쟁 등에 관한 제반 연구가 포함됨

문화, 
여가증진, 
종교 및 

매스미디어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는 문화활동과 종교 및 레저활동, 인종 및 문화적 
통합과 사회문화적 변화, 레크레이션, 스포츠, 방송, 광고, 출판, 종교, 
기타 공동체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됨

교육 및 
인력양성

학교교육(유아, 초중등, 특수 교육 등), 평생교육, 교과교육(어문, 사회, 
자연, 실업, 예체능, 기타)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관련 교육 
및 교육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됨.

기타 공공목적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산림, 어업, 식료품생산 발전을 위한 모든 연구가 포함되며, 생물
적 유해물질 제거, 살충제, 농업의 기계화, 농업 및 산림업의 환경적 
영향, 식품생산의 생산성 제고 및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됨

<표 1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공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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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개요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국방, 우주, 에너지/자원, 농업 등의 특정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한 
연구를 제외한 산업 생산 기술과 제조업 등(재활용 폐기물도 포함됨)이 
포함됨

제조업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및 

인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및 
기계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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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5대 성과물 성과 총괄 현황

1. 5대 성과물 총괄 등록·기탁 현황

지난 10년(`14~`23년)간 등록·기탁된 5대 성과물을 살펴보면 화합물이 

488,09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생명정보(73,313건), 저작권(40,497건), 

생물자원(31,752건), 기술상세정보(4,719건), 신품종(7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기술상세정보 모두 연평균 증가율이 양수였으며 생명정보 또한 

50% 이상 증가하였고 신품종도 약 10% 증가하였다.. 나머지 성과물(화합물, 

생물자원)의 증가율은 음수였으며 특히 화합물의 경우 15% 이상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다.

구분
화합물 생물자원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프트웨어
(기술상세정보)

신품종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14 78083 16.00 3457 10.89 294 0.40 2629 6.49 3 0.06 68 8.66

2015 82677 16.94 4035 12.71 2333 3.18 3224 7.96 56 1.19 88 11.21

2016 36479 7.47 6392 20.13 7208 9.83 2997 7.40 296 6.27 79 10.06

2017 94950 19.45 1681 5.29 3534 4.82 3026 7.47 368 7.80 66 8.41

2018 51641 10.58 2377 7.49 3609 4.92 3792 9.36 367 7.78 86 10.96

2019 40037 8.20 2683 8.45 5338 7.28 4076 10.06 388 8.22 70 8.92

2020 27534 5.64 4574 14.41 15299 20.87 5243 12.95 409 8.67 54 6.88

2021 30622 6.27 3119 9.82 5083 6.93 4694 11.59 796 16.87 65 8.28

2022 29280 6.00 1754 5.52 18368 25.05 5106 12.61 617 13.07 52 6.62

2023 16792 3.44 1680 5.29 12247 16.71 5710 14.10 1419 30.07 157 20.00

총합 488095 100 31752 100 73313 100 40497 100 4719 100 785 100

CAGR
('14~'23)

-15.70 -7.71 51.34 9.00 98.25 9.74 　

<표 16> 5대 성과물 총괄 등록·기탁 현황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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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대 성과물별 성과 등록·기탁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14~`23년 동안 5대 성과물이 연구과제 수행 후 등록·기탁되는 소요 기간을 보면 

신품종을 제외한 모든 성과물의 70% 이상이 1년 이내에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술상세정보와 저작권의 경우 약 70% 이상이 연구과제를 수행한 해(0년)에 

등록되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성과물이 다른 성과물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점에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성과별 성과 등록·기탁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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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단계별 5대 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연구개발단계별 등록·기탁된 5대 성과물을 살펴보면 화합물의 경우 

대부분(96.1%)이 기초연구를 통해 발생하였으며 생물자원 또한 약 80%가 기초연구를 

통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신품종(72.3%), 기술상세정보(41.1%), 

저작권(41.9%)의 경우 개발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생명정보는 기초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약 60%) 개발연구와 응용연구의 비중도 각각 약 20%를 

차지하였다.

[그림 6] 연구개발단계별 5대 성과물 분포 현황



제3장 국가연구개발 등록·기탁 성과물 분석 결과

25

4. 연구수행주체별 5대 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연구수행주체별 등록·기탁된 5대 성과물을 살펴보면 신품종의 경우 

대부분(94.3%)이 국공립연구소에서 기탁이 이뤄지고 있으며 화합물은 99.7%가 

출연연구소에서 기탁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물자원 또한 주로 

출연연구소(63.2%)에서 기탁을 하였지만 대학 또한 약 30% 가까이 차지하였다. 

소프트웨어와 생명정보의 경우 약 50% 내외를 대학에서 등록하였으며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약 20% 내외를 중소기업에서 등록하여 다른 성과물에 비해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연구수행주체별 5대 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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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5대 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지역별 등록·기탁된 5대 성과물을 살펴보면 신품종의 경우에만 30% 

이상이 전라북도(국공립연구소 소재지)에서 가장 많이 기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성과물의 경우 서울특별시 혹은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등록·기탁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화합물의 경우 거의 모든 기탁이 대전에서 이뤄졌는데 이는 

앞서 대부분을 기탁하고 있는 출연연구소의 소재지에 따른 것이다. 생물자원 또한 앞서 

60% 이상이 출연연구소에서 기탁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절반 이상이 대전에서 

기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생명정보의 경우 앞서 주로 대학에서 등록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등록되었다.

[그림 8] 지역별 5대 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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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처별 5대 성과물 현황

`14~`23년 부처별 등록·기탁된 5대 성과물을 살펴보면 신품종의 경우에만 

대부분(94.5%)이 농촌진흥청 연구과제에서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모든 성과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에서 등록·기탁이 이뤄졌다. 특히 화합물(99.5%), 

생물자원(83.0%)의 과기부 비중이 높았으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성과물의 절반 정도, 

생명정보의 경우 성과물의 1/3 정도는 타 부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부처별 5대 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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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래유망신기술(6T)별 5대 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미래유망신기술(6T)별 등록·기탁된 5대 성과물을 살펴보면 

신품종(99.1%), 생명정보(94.9%), 생물자원(99.4%), 화합물(95.9%)의 경우 거의 

모든 성과물이 BT 분야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타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IT, ET 분야에서 또한 상당히 등록되고 있다.

코드번호 10000: IT, 20000: BT, 40000: ST, 50000: ET, 60000: CT, 70000: 기타

[그림 10] 미래유망신기술(6T)별 5대 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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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학기술표준분류별 5대 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등록·기탁된 5대 성과물을 살펴보면 신품종의 

경우 대부분(98.1%)이 농림수산식품 분류에서 기탁되었으며 화합물은 95.4%가 화학 

분류에서 기탁되었고 생물자원은 80.0%가 생명과학 분류에서 기탁되었다. 

생명정보의 경우 보건의료(23.4%), 생명과학(47.0%), 농림수산식품(19.2%) 

분류에서 비교적 고르게 등록되었으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정보/통신 분류에서 가장 

많은 등록이 이뤄졌다.

[그림 1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5대 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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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용분야별 5대 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적용분야별 등록·기탁된 5대 성과물을 살펴보면 신품종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에서 대부분(89.5%)이 기탁되었으며 화합물은 건강 분야에서 

77.4%가 기탁되었다. 생명정보 또한 48.7%가 건강 분야에서 등록되었지만 

타 분야에서도 상당히 등록이 이뤄졌으며 생물자원은 36.9%가 기타 공공목적 

분야에서 등록되었고 마찬가지로 타 분야에서도 꽤 등록되었다. 소프트웨어는 

교통/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등록이 이뤄졌으며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고르게 등록되었다.

[그림 12] 적용분야별 5대 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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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석

1. 화합물 연구성과물 총괄 현황

`14~`23년 기탁된 화합물 연구성과물을 살펴보면 총 488,095건이 기탁되었으며 

연평균 약 15.7%로 감소하였다. 2017(94,950건)년 이후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0년 이후로는 약 3만건 이하로만 발생하고 있다.

[그림 13] 연도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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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합물 연구성과물 기탁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14~`23년 화합물 연구성과물 기탁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성과물이 

과제 수행 후 1년 이내에 기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0.1% 정도 소수의 성과물을 

제외하면 성과 기탁이 과제 종료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4] 화합물 성과 기탁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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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단계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화합물 연구성과물을 연구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90% 이상이 기초연구로 발생하였다. 화합물의 경우 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가 기탁되는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는 개발 혹은 

응용연구의 비중도 약 4%로 증가하였다.

[그림 15] 연구개발단계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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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주체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화합물 연구성과물을 연구수행주체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성과물(96% 이상)이 출연연구소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연구수행주체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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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화합물 연구성과물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앞서 대부분의 

성과물이 발생한 출연연구소의 소재지인 대전광역시에서 거의 모든(97% 이상) 

성과물이 기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 지역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정부R&D 등록·기탁 성과물 심층분석 연구

36

6. 부처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화합물 연구성과물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95% 이상) 

성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부처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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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래유망신기술(6T)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화합물 연구성과물을 미래유망신기술(6T)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88% 이상) 성과가 BT(생명공학기술)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2023년에는 

ET(환경기술) 분야에서도 약 10% 비중으로 화합물이 기탁되고 있다.

코드번호 20000: BT, 30000: NT, 50000: ET, 70000: 기타

[그림 19] 미래유망신기술(6T)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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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연구협력유형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화합물 연구성과물을 공동연구협력유형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95% 이상이 단독연구(협력없음)를 통해 

발생하였다. 2016년에는 학연(91.9%), 2017년에는 산학연(97.8%) 협력 비중이 

높았는데 이를 통해 해당 연도에 출연연구소가 대학 혹은 기업-대학과 활발하게 

협력하여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 공동연구협력유형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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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화합물 연구성과물을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살펴보면 95% 

이상의 성과가 화학 분류 과제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일부 보건의료 분류 

과제(2.56%)에서도 화합물이 기탁되었다.

[그림 2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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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용분야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화합물 연구성과물을 적용분야별로 살펴보면 77% 이상이 건강 

분야에서 발생하였고 지식의 진보(비목적 연구) 분야에서도 19% 이상 화합물이 

기탁되었다. 

[그림 22] 적용분야별 화합물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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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석

1.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총괄 현황

`14~`23년 기탁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을 살펴보면 총 31,752건이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7.71% 감소하고 있다. 최근 2020년 4,574건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1,680건으로 가장 적은 성과물이 기탁되었다. 

[그림 23] 연도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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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기탁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14~`23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기탁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70% 이상의 

기탁이 과제 수행 후 1년 이내에 이뤄지며 최장 5년까지 다양하게 기간이 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물자원 유형(동물, 식물, 바이러스 등)에 따라 기탁 기간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생물자원 성과 기탁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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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단계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을 연구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 2018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기초연구를 통해 생물자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응용연구, 2020년에는 개발연구의 비중이 약간 

기초연구 비중보다 높았지만 5% 정도 차이였으며 전체적으로 기초연구에서 가장 많은 

성과물 기탁이 이뤄졌다.

[그림 25] 연구단계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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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주체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을 연구수행주체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모든 연도에서 출연연구소를 통해 가장 많이 생물자원 기탁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 2018년에는 대학에서 가장 많은 기탁이 

이뤄졌으며 특히 2016년에는 약 90%의 생물자원이 대학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26] 연구수행주체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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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6~ 2018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대전광역시를 통해 가장 많은 생물자원 기탁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출연연구소 소재지가 반영된 

것이며 2016년은 경상북도, 2017년은 전라북도, 2018년은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생물자원이 발생하였다.

[그림 27] 지역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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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처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를 통한 생물자원 기탁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8년에는 농촌진흥청 과제에서 과기부와 비슷한 규모(44.1%)의 생물자원이 

발생하였다.

[그림 28] 부처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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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래유망신기술(6T)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을 미래유망신기술(6T)별로 살펴보면 

BT(생명공학기술) 분야에서 매년 96% 이상 생물자원이 발생하여 기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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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미래유망신기술(6T)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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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연구협력유형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을 공동연구협력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단독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7년에는 학연 

공동연구 비중이 87.7%로 가장 높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는 거의 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생물자원 기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에는 산학연 공동연구 

비중이 43.2%로 단독연구에 근접하였지만 역시 최근에는 거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생물자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림 30] 공동연구협력유형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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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을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살펴보면 80% 

이상이 생명과학 분류에서 기탁되었으며 약 17.5%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성과물이 발생하였다.

[그림 3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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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용분야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을 적용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목적의 

기탁이 약 3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 분야 활용을 위한 성과물이 약 30% 

발생하였다. 특별한 목적 없이 지식의 진보를 위한 성과물 기탁 또한 약 26% 비중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32] 적용분야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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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석

1.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총괄 현황

`14~`23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총 73,313건 등록되었으며 

2014년 294건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부터는 해마다 약 5천건 이상씩 

성과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0, 2022년에는 약 1만5천건의 생명정보가 

등록되었다.

[그림 33] 연도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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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등록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14~`23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등록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생명정보(약 90%)가 연구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등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2년 이상 소요되는 성과물도 있지만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생명정보 성과물이 

등록되고 있다.

[그림 34] 생명정보 성과 등록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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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단계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생명정보 연구성과물을 연구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 기초연구 

비중이 매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응용연구 비중이 점점 높아져 2023년에는 

약 30%의 생명정보가 응용연구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35] 연구개발단계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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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주체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생명정보 연구성과물을 연구수행주체별로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대체로 대학에서 가장 많은 성과물이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2년부터는 출연연구소에서 연도별로 50% 이상의 가장 많은 성과물이 

등록되었다. 

[그림 36] 연구수행주체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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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생명정보 연구성과물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서울특별시에서 생명정보 등록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성과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앞서 출연연구소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 소재지인 대전광역시의 비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 지역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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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처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생명정보 연구성과물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성과물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그림 38] 부처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제3장 국가연구개발 등록·기탁 성과물 분석 결과

57

7. 미래유망신기술(6T)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생명정보 연구성과물을 미래유망신기술(6T)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성과(94% 이상)가 BT(생명공학기술) 분야에서 발생하여 등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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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미래유망신기술(6T)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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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연구협력유형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생명정보 연구성과물을 공동연구협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단독연구의 비중이 높은 해가 많았다. 하지만 2017년에는 학연 공동연구 

비중이 100%로 가장 높았다.

[그림 40] 공동연구협력유형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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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생명정보 연구성과물을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살펴보면 

생명과학 분야 성과물 발생이 4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분야가 23.4%,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19.2%로 나타나 주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생명정보 

등록이 이뤄짐을 알 수 있다. 추가로 뇌과학, 지구과학 분야에서도 일부 생명정보가 

등록되었다.

[그림 4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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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용분야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생명정보 연구성과물을 적용분야별로 살펴보면 약 절반 정도의 

성과물이 건강 분야 활용을 위해 등록되었다. 뒤를 이어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18%)와 지식의 진보 분야(17.6%)의 활용을 위한 생명정보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지식의 기타 공공목적 분야와 환경 분야 적용 성과물이 등록되었다.

[그림 42] 적용분야별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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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석

1.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총괄 현황

`14~`23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총 40,497건이 

등록되었으며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부터 매년 4천건 이상의 저작권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9.00%로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43] 연도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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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발생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14~`23년 저작권 연구성과물 기탁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성과물(97% 이상)이 연구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작권이 권리 보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등록이 최대한 빨리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 소프트웨어(저작권) 성과 등록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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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단계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저작권 연구성과물을 연구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서 개발연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연구, 응용연구 또한 모든 

연도에서 최소 15% 이상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5] 연구개발단계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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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주체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저작권 연구성과물을 연구수행주체별로 살펴보면 대학에서 

발생한 저작권이 매년 4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출연연구소와 중소기업의 비중도 

매년 14% 이상씩 꾸준하게 저작권이 등록되었으며 최근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6] 연구수행주체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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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저작권 연구성과물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매년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저작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성과물도 

매년 12% 이상 꾸준히 등록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저작권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47] 지역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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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처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저작권 연구성과물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저작권 비중이 매년 38%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의 비중도 매년 10%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었으며 대체로 모든 부처의 

연구과제에서 고르게 저작권이 발생하여 등록되고 있다.

[그림 48] 부처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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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래유망신기술(6T)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저작권 연구성과물을 미래유망신기술(6T)별로 살펴보면 

IT(정보기술) 분야에서 매년 50% 이상 저작권이 발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ET(환경기술) 분야에서도 매년 10% 내외의 저작권이 발생하여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등 대체로 고르게 저작권 등록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드번호 10000: IT, 20000: BT, 30000: NT, 40000: ST, 50000: ET, 60000: CT, 70000: 

기타

[그림 49] 미래유망신기술(6T)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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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연구협력유형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저작권 연구성과물을 공동연구협력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을 제외하고 단독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산학 

공동연구 비중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로도 매년 20% 이상 저작권이 발생하여 

등록되고 있다.

[그림 50] 공동연구협력유형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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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저작권 연구성과물을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 분야에서 발생한 성과물이 40.1%로 가장 많았다. 건설/교통, 기계 

분야에서도 각각 16.8%, 9.8% 저작권이 등록되었으며 지구과학 분야에서도 5% 

내외로 저작권이 등록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이 발생하였다.

[그림 5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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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용분야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저작권 연구성과물을 적용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 분야에 활용할 성과물 비중이 13.0%로 가장 높았으며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 

분야, 공공목적 분야, 교육 및 인력양성 분야, 건설업 분야가 각각 11.2%, 7.4%, 6.8%, 

6.6%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목적으로 저작권이 

등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적용분야별 소프트웨어(저작권)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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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석

1.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총괄 현황

`14~`23년 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총 4,719건 등록되었으며 

연평균 98.25%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저작권 등록 건수와의 

차이가 크지만 연평균 증가율을 계속 유지한다면 차이를 다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 연도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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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발생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14~`23년 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등록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연구종료 후 

1년 이내에 약 98% 성과물이 등록되었다. 특히 연구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거의 

모든 기술상세정보가 발생하여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성과 등록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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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단계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을 연구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 개발연구의 비중이 매년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도 매년 14% 이상씩 꾸준히 기술상세정보가 발생하는 등 비교적 고르게 

성과물이 등록되었다.

[그림 55] 연구개발단계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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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주체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을 연구수행주체별로 살펴보면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비중이 매년(40% 이상) 가장 높았다. 2014년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2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고른 

주체들이 기술상세정보를 등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6] 연구수행주체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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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의 비중이 매년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2014, 2015년을 

제외하면 경기도, 대전광역시의 비중도 매년 10%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어 

기술상세정보 등록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비교적 지역별로 고르게 성과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57] 지역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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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처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성과물이 가장 많이 등록되고 

있다.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중은 늘어나 2023년 250%를 보였다. 

[그림 58] 부처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제3장 국가연구개발 등록·기탁 성과물 분석 결과

77

7. 미래유망신기술(6T)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을 미래유망신기술(6T)별로 살펴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 기타 분야와 IT(정보기술) 분야의 성과물이 가장 높은 비중(매년 

각 20% 이상)을 보였다. 다만 2023년에는 ET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분야에서 비교적 고르게 기술상세정보가 발생하여 등록되고 있다.

코드번호 10000: IT, 20000: BT, 30000: NT, 40000: ST, 50000: ET, 60000: CT, 70000: 

기타

[그림 59] 미래유망신기술(6T)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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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연구협력유형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을 공동연구협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단독연구와 산학 공동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근에는 비교적 고르게 

공동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림 60] 공동연구협력유형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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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을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살펴보면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분야 비중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교통 분야 

10.6%, 기계 분야 7.6%로 나타났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도 6% 이상 

기술상세정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등록되고 있다. 

[그림 6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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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용분야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등록된 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을 적용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 활용 성과물 등록이 15.4%로 가장 높았으며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 분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 교육 및 인력양성 분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가 각각 12.9, 9.1, 8.8, 8.2%로 뒤를 이었다.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위해 기술상세정보가 발생하여 등록되고 

있다.

[그림 62] 적용분야별 소프트웨어(기술상세정보)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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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석

1. 신품종 연구성과물 총괄 현황

`14~`23년 신품종 연구성과물을 살펴보면 총 785건 기탁되었으며 2023년 

처음으로 100건 이상 기탁이 이루어 졌다. 신품종은 연구성과 발생이 주로 농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매년 꾸준히 기탁된 성과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63] 연도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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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품종 연구성과물 발생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14~`23년 신품종 연구성과물 기탁 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87% 이상의 성과물이 

연구과제 수행 중 기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품종 성과물의 특성 상 권리보호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64] 신품종 성과 등록까지의 기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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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단계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신품종 연구성과물을 연구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 개발연구 

비중이 매년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응용연구도 최근 매년 30% 내외 비중으로 

신품종이 발생하여 기탁되고 있다.

[그림 65] 연구개발단계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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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주체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신품종 연구성과물을 연구수행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연구소의 비중이 매년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신품종의 경우 농업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국공립연구소의 비중이 아주 높으며 아직 다양한 주체에서 성과물이 

발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2021년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성과물처럼 다른 주체에서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66] 연구수행주체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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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신품종 연구성과물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까지는 경기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근에는 경기도보다 경상남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2023년 26.7%로 신품종이 

발생하여 기탁되었다.

[그림 67] 지역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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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처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신품종 연구성과물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서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비중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신품종이 농업 

관련 부처의 연구과제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8] 부처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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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래유망신기술(6T)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신품종 연구성과물을 미래유망신기술(6T)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성과물(96% 이상)이 BT(생명공학기술) 분야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연도에 

따라 일부 ET(에너지환경기술) 분야에서 기탁된 신품종이 있었으며 대부분 농업과 

관련된 성과물로 보인다.

코드번호 20000: BT, 50000: ET

[그림 69] 미래유망신기술(6T)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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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연구협력유형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신품종 연구성과물을 공동연구협력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성과물(90% 이상)이 단독연구를 통해 발생하였다. 

2017년에는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40%의 성과물이 기탁되었으며 이후에도 3% 

내외로 일부 공동연구를 통해 신품종이 발생하였다.

[그림 70] 공동연구협력유형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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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신품종 연구성과물을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성과물(98.1%)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기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생명과학,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1% 내외로 신품종이 발생하였다. 

[그림 7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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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용분야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14~`23년 기탁된 신품종 연구성과물을 적용분야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표준분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성과물(90.0%)이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의 활용을 목적으로 

발생하였다. 추가로 일부 신품종의 경우 공공목적으로 8.3% 기탁되었다.

[그림 72] 적용분야별 신품종 연구성과물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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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연구개발 등록·기탁 성과물 심층분석

제1절 표준 성과물 중 측정표준 심층분석

1. 분석 개요

10대 성과물 중 하나인 표준은 지난 2021년 신규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준은 다시 성문, 측정, 참조표준으로 나뉘는데 성문표준의 경우 각 산업군에서 

필요에 의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며 그 중요성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참조표준은 국가가 공인한 데이터로 볼 수 있으며 공인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참조표준 성과물을 기업에서 사업에 활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반해 측정표준의 

경우 기술적 성과물이 아닌 과학적 성과물에 가깝고 해당 성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 입안자 및 수요자들의 

측정표준 이해에 대한 요구가 있어 사례 중심의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분석에서는 먼저 측정표준의 정의, 주요 개념, 관련 기관 및 국제 비교 관련 

협약 등에 관해 제시하고 측정단위 기준으로 세분화된 분야 중 일부(광도·복사도, 

바이오 관련 물질량)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 비교를 거쳐 

국제도량형국(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asures, BIPM) KCDB(Key 

Comparison Database)에 등록, 유지, 취소가 어떻게 이뤄지고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 사례도 포함하여 측정표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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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표준 개요

우리나라 법령 중 측정표준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표준기본법이 있으며 해당 법령 

제1장 제3조(정의)에 3호에 따르면 측정표준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를 말한다. 

즉, 질량, 길이 등의 단위를 정의하고 유지하기 위한 척도와 함께 이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표준에 대한 더 자세한 정의와 함께 주요 

개념, 관련 기관 및 국제 비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① SI 기본단위

SI 국제단위계는 세계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통일된 측정 체계로 

과학·산업·무역에서 동일한 단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표준이다. SI는 7개의 

기본단위(길이, 질량, 시간, 전류, 열역학 온도, 물질량, 광도)로 구성되며 각 

기본단위는 특정 물리량의 기준이 되는 독립적인 정의를 갖는다.

2018년 개정된 SI에서는 이들 기본단위를 자연의 불변 상수 (Planck constant: 

h, elementary charge: e, Boltzmann constant: k, Avogadro constant: NA 

등)에 기반하여 정의함에 따라 영구적으로 재현 가능한 단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예를 들어 1kg 질량은 금속 원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플랑크 상수를 정확히 고정하여 

질량을 정의하며 이를 통해 측정의 안정성과 보편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② 측정표준 정의

SI 단위가 표준 그 자체라면 측정표준은 이러한 단위를 실제 물리적 장비·시스템을 

통해 재현하고 전달하는 기준이다. 측정표준은 크게 3단계로 나뉘며 먼저 국제표준은 

BIPM이 유지하는 SI 정의의 물리적 구현을 뜻하고 국가 간 측정 능력을 비교하고 

조화시키는 기준이 된다. 다음으로 국가측정표준은 각 국가가 보유한 최고 정확도의 

측정표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모든 국가측정표준을 

담당한다. 각 국가의 국가측정표준은 BIPM의 국제 비교를 통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검증되며 이 결과는 KCDB에 등재된다. 마지막으로 실용표준은 

교정기관·기업·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실무용 표준이며 국가측정표준에서 산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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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소급성(traceability) 구조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각 국가마다 

국가측정표준 관련 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정밀 측정 기반 제공, 제품 품질 신뢰성 확보, 연구 재현성 보장, 

규제 혹은 안전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나라가 서로 같은 값을 

쓸 수 있는 국제적 품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국제협약

1875년 전 세계 측정표준의 헌법에 해당하는 미터협약이 체결되었으며 3개의 

기관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회원국 정부 대표 

회의체이며 SI 단위 정의 변경, 관련 예산·정책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다음으로 

국제도량형위원회(CIPM)은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며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CC)를 감독하는 역할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BIPM은 국제 측정 

실험실이자 사무국이며 SI 유지, 국제 비교 실시, KCDB 운영 등 임무를 수행한다.

1990년대부터 각국 국가측정표준기관(NMI)이 스스로의 표준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국제무역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었다. 이에 1999년 21차 CGPM에서 

CIPM 상호인정협정(MRA)이 공식으로 채택되었으며 각국 NMI가 보유한 

국가측정표준과 그 표준에 기초해 발행하는 교정·측정 성적서의 국제적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BIPM과 지역표준기구(RMO)가 주관하는 국제·지역 

핵심 비교(Key Comparison)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 NMI가 스스로 선언하는 

CMC(Calibration and Measurement Capability)를 동료 검토(peer 

review)하여 최종 승인되면 BIPM KCDB에 공개하게 된다. 즉 KCDB에 등재된 

CMC는 해당 NMI가 특정 범위 및 불확도로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국제 검증 확인이 

된다.

CIPM MRA만으로는 실제 산업에서 쓰이는 시험·교정 성적서의 글로벌 신뢰를 

완성할 수 없어 다른 국제 인정 협력 기구인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이 존재한다. ILAC은 시험·교정·의료시험·검사 

기관들을 인정하는 국가 인정 기구들이 모인 협력체이며 2000년 36개 인정 기구가 

최초로 ILAC MRA를 체결하여 2001년부터 시험·교정기관에 대한 상호 인정이 

발효되었다. 즉 ILAC MRA는 특정 국가에서 인정받은 시험·교정 기관의 결과를 다른 

국가에서도 받아준다는 국제적 신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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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내 유관기관

우리나라의 NMI인 KRISS는 SI 단위의 실현과 국내 소급성 체계를 책임지고 있다. 

BIPM의 여러 CC 등의 활동을 통해 국제 비교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CMC를 KCDM에 등재하여 국제 인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한국산업표준(KS)을 포함한 국가·산업표준 체계를 

총괄하며 그 산하의 정부 인정 기구로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 있다. KOLAS는 각종 교정·시험 관련 기관들을 국제 규격에 따라 인정하고 

ILAC의 회원이자 MRA 서명 기관으로 활동하며 한 번의 인정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KRISS가 제공한 국가 측정표준에 대한 소급성을 

바탕으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교정 성적서는 ILAC MRA 회원국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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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표준 성과물 현황

BIPM KCDB에 등록된 CMC는 기본단위 및 물리량에 따라 크게 9가지 분야로 

분류된다. 이 중 등록·유지되고 있는 CMC 연도 분포가 비교적 넓은 광도 분야와 바이오 

관련 물질량 분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① 광도 분야

광도 분야의 핵심 CMC인 광조도·광휘도·광원색은 조명·디스플레이 산업뿐 아니라 

건축, 의료, 교통, 환경 등 국가 주요 산업 전반의 필수 측정량이다. 현재 국내 KOLAS 

교정기관 대부분이 KRISS 소급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광조도는 

현대적 photometry의 출발점이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측정량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상 조도부터 초저조도·초고조도까지 폭넓은 범위의 교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반 실내조명(100–500 lx), 사무실(300–500 lx), 

의료용 수술 등(20,000–100,000 lx), 스포츠 조명(10–2,000 lx) 등 다양한 실사용 

조건을 아우르며, 야간 투시경 평가에서 요구되는 10 μlx 수준의 극저조도 

영역에서까지 신뢰도 높은 계측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광조도 측정표준은 

실내·실외 조명 환경의 품질 확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능 향상, 안전·시인성 평가 

등 국가 경제·산업의 전 영역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조도 하한에서 우리나라는 10 lx 수준으로 선언되어 있으며, 이는 실내·실외 일반 

조명 품질 관리, 산업 현장 검·교정 업무 등 국내 수요의 99%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다. 세계적으로는 중국(10 μlx), 미국·독일(0.001 lx) 등이 

초저조도 영역까지 능력을 확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야간 군사용 장비·특수광학 

검증 등 일부 특수 목적의 영역이며, 우리나라 역시 이 분야의 국내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하한을 낮추는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광조도 상한에서도 우리나라는 

10,000 lx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며, 이는 실내 조명, 건축·환경 조도 평가, 산업용 조명 

기기 검정 등 범용 영역에서 충분한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100,000 lx), 

미국(70,000 lx) 등 일부 국가는 특수 고광도 조명·항공우주용 조명 검증을 위해 매우 

높은 상한을 선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산업계의 실질적 요구를 중심으로 

고광도 계측 기술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불확도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최소 

불확도 1%는 국내 산업 실무 수준에서는 우수한 신뢰도를 제공하는 값이며, 

영국·독일(0.4%), 미국·중국(0.5%) 등 최고 수준과 비교하면 추가 개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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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decade-level의 안정적 측정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세대 광원·검출기 인프라 도입을 통해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분광 감응도는 파장에 따른 광검출기의 반응 특성을 정의하는 핵심 지표로, 전기적 

출력과 광학적 입력의 비로 표현된다. 최근 양자통신·양자센싱 확대에 따라 극한 

수준의 신규 분광 감응도 표준 구축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EUV–MIR 전 영역에서 측정표준을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300–1000 nm 구간에서 

산업적 활용성이 가장 높은 핵심 파장대의 표준을 안정적으로 확립하였으며 단순 등록 

범위만 보면 NRC(캐나다), PTB(독일), NPL(영국) 등이 더 넓은 영역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기관별 인프라와 기술전략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담당하는 VIS–NIR 영역은 디스플레이·조명·광센서 산업 등 국내 산업 수요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세계 주요 기관들은 각자 특화된 기술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PTB와 NMIJ(일본)는 EUV까지 확장한 눈금을 제공하며, 특히 PTB는 방사광가속기 

기반으로 0.12 nm까지 도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극단파장 측정 기술을 운용한다. 

NIST(미국)는 300–1000 nm 전체를 레이저 기반으로 구축한 차세대 시설을 가동 

중이며, MSL(뉴질랜드)은 일부 파장에서 레이저 절대측정을 구현하고 있다. NRC는 

2000 nm 이상의 MIR 영역에서 전 세계 유일한 표준 보유 기관으로 독보적이다. 분광 

감응도 상대확장불확도(k=2)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약 1 % 수준으로, NMIJ와 

유사한 정밀도를 확보하고 있다. 주요 기관 중에서는 PTB가 가장 우수한 불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NIST와 NPL이 높은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

분광복사조도는 단위 파장·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며(W·m⁻²·nm⁻¹), 
대부분의 NMI는 고온 흑체를 기준으로 눈금을 확립한다. 표준광원은 주로 Tungsten 

Lamp가 사용되며, 국가 간 역량은 측정 가능한 파장 범위와 달성 가능한 측정 불확도로 

평가된다. 2025년 기준 CCPR 분광복사조도 분야에는 23개국, 총 114개의 CMC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98개가 Tungsten lamp 기반 측정이다. 각 국가의 파장 범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50–2500 nm 전체 영역을 측정 가능하며, 전 세계 기관 

중 최대 파장 범위를 충족하는 ‘공동 1위 그룹’에 속한다. 정밀도 측면에서도  250

nm 영역에서 CMC를 가진 14개 기관의 확장불확도(k=2)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공동 3위 수준의 낮은 불확도를 달성하여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밀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2500 nm 영역에서도 CMC를 보유한 10개 기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불확도를 달성하고 있다.

광학물성 분야는 분광특성과 색 및 적분형 분광특성으로 구성되며, CMC 등재 

기관이 존재하는 항목은 총 21개이다. 이 중 핵심 측정량은 분광 확산반사율, 분광 

정반사율, 분광 정투과율, 파장이며, 물체색(x, y, Y, Lab*)은 분광 측정량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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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분류된다. CCPR 6개 key comparison 중 2개가 확산반사율과 정투과율에 

해당할 만큼 중요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현재 16개의 CMC를 KCDB에 등재하고 

있으며, 주요 측정량별 측정범위·불확도·소급성 장치가 정리되어 있고 특히 분광 

확산반사율은 KRISS Sharp-Little 절대측정 기반 CMC와 NIST SRM 소급 CMC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분광 확산반사율에 대해 각 NMI의 CMC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한 기관들과 동등한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분광 확산반사율 CMC를 등재한 19개 기관 중, UV~SWIR 전 

영역에서 CMC를 확보한 기관은 KRISS를 포함해 단 5개(NRC, 중국 NIM, NMIJ, 

일본 AIST, NIST)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360–900 nm 파장에서 CMC를 등재하고 

있으나, 실제 일차표준은 2000 nm까지 이미 구축·운용 중이며, 이는 향후 Peer 

Review를 통해 KCDB에 확대 등재될 예정이다. 최근 고성능 분광광도계의 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교정 범위는 250–2500 nm로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NIST 소급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250–2500 nm 전 대역을 아우르는 절대분광반사율 일차표준 

개발이 필수적이다.

광섬유 분야는 광통신·광섬유 센서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첨단 산업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며, AI,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미래 기술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광도 분야에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 측정표준기관이 확보해야 할 

주요 측정량은 광섬유 출력, 파장, 길이, 손실 등이 있으며, 초고속·광대역 통신을 위해 

색분산, 편광모드분산 등 고급 특성에 대한 정밀 측정 역량도 필수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광섬유 출력계(Fibre Optic Power Meter)의 CMC를 등재한 NMI는 

20개 기관이며, 이는 광통신·양자통신·AI 광인터페이스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광섬유 표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PMP(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KRISS를 포함한 6개 기관이 CM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권 광통신 기술의 빠른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가 지역 표준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광섬유 통신의 핵심 파장대인 1310 nm, 1550 

nm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CMC를 등재한 가운데, 유럽과 북미의 일부 기관은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850 nm 대역까지 확장해왔다. APMP에서는 NMIJ와 

싱가폴 NMC가 850 nm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NIST는 672 nm~1650 nm에 이르는 

다수의 파장대를 압도적으로 등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여준다. 출력 

범위를 비교하면, NIST는 1 pW~2 W와 0.1 mW 절대값의 고정밀 교정을 제공하며 

가장 넓은 범위를 선언하고 있다. NMIJ는 장비 기반을 분리해 1 pW~1 mW, 1 mW~1 

W의 두 구간을 확보하며 두 번째로 넓은 범위를 보유한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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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W~10 mW로 미국·일본 다음의 상위권이며, NIM·PTB·핀란드 MIKES와 함께 

국제 표준 수준의 넓은 저출력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파장별·범위별 단순 CMC 수량이 

아닌 산업 수요 대응력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실제 광통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범위를 이미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불확도 측면에서도 NMIJ(0.23~0.33%), 

PTB(0.3~0.6%), NIST(0.4~0.6%)가 최상위권을 형성한다. 우리나라는 0.1 mW 

절대출력에서 0.7%, 전체 1 nW~10 mW 구간에서 1.3%로 NIM과 유사한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며, ECPR 기반의 절대측정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독일이 ACR(Absolute Cryogenic Radiometer)을 광섬유 표준기까지 

확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향후 ACR 

기반 광섬유 입력 시스템, Ge/InGaAs 트랩 검출기 기반 일차표준, 적색~장파장 

확장(850 nm, 980 nm, 1480 nm, 1625 nm), 100 mW 이상의 고출력 범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바이오 물질량 분야

물질량(Amount of Substance) 기반 측정표준은 바이오 분야에서 정량 결과의 

신뢰성과 기관·장비 간 상호비교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 인프라로 기능한다. 

임상검사와 분자진단의 확산, 바이오의약 제조·품질관리의 고도화, 감염병 등 

보건안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된 정량 체계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동일 분석물이라도 측정방법, 시료 전처리, 사용 장비, 시약·키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의 추적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공공 

측정표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바이오 물질량’은 생체시료 또는 바이오 공정 시료에서 특정 분석물(analyte)의 

농도·함량을 정량하고, 해당 결과를 국가·국제 참조체계에 연결하여 추적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바이오 분야 정량은 시료 자체가 복합 

매질이며, 시료 전처리 과정에서 회수율·손실·분해가 발생할 수 있고, 분석물의 

안정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화학 분야와 구별되는 표준화 쟁점이 

존재한다. 바이오 물질량의 범위는 임상진단(임상화학·대사체·호르몬·저분자 등), 

단백질·면역진단 바이오마커, 치료약물농도(TDM) 및 독성물질 정량, 분자진단 

(핵산 정량/바이럴 로드/유전자 정량 등), 바이오의약·바이오공정 품질관리 

(함량·불순물·잔류물질·원부자재 등) 영역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각 영역은 현장 적용 

목적과 규제·산업 수요가 상이하므로, 동일한 서술 틀을 적용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 한편 세포·입자 기반 정량은 단위 정의와 기준 메서드 합의가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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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서, 물질량 관점의 직접 환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순수 정성평가 또는 

임상 성능평가(민감도·특이도 등) 중심 성과는 물질량 표준과의 직접 연결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바이오 분야에서 CMC의 의미는 단순한 역량 공개가 아니라, 임상·산업 영역에서 

요구되는 정량 결과의 신뢰도와 비교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CMC는 공개 가능한 범위의 지표이며, 전략·보안·운영상 사유에 

따라 모든 역량이 동일 수준으로 공개·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등재 

여부만으로 측정 역량을 단정하거나 과도하게 평가절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준물질(CRM/RM)은 정량 결과의 추적성 확보와 일관성 개선의 핵심 도구이다. 

그러나 바이오 시료는 매질 효과가 크고 분석물 안정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측정법에 

따라 반응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단백질·면역진단 영역에서는 표준물질이 실제 

임상 시료와 유사한 측정 거동을 보이는지(적합성, commutability)가 결과 비교 

가능성과 직결된다. 핵산 정량에서는 전처리(추출 효율), 분해 안정성, 정량 단위 

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표준물질 성과를 개발 건수로만 

제시하기보다, 적용 범위와 한계, 검증 근거(불확도/적합성/전처리 영향 관리), 공급 

지속성과 운영 체계(배포·사용 지침 포함), 실제 채택·확산의 근거(EQA/PT 반영 등)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 유지(Short shelf-life) 품목은 바이오 분야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대표 영역이다. 일부 표준물질은 장기 안정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효기간이 짧은 형태로 공급될 수 있으며, 감염병 대응·신규 

바이오마커 확산·긴급 규제 수요 등에서 신속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수단이 

된다. 그러나 단기 유지 품목의 성과는 한 번의 개발이 아니라 갱신(rolling) 생산과 

로트 간 연결(lot-to-lot bridging)을 통해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며 지속 공급하는 

운영 체계에서 완성된다.

2001-2005년 기간은 바이오 정량의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로서, 공공 측정표준 

관점에서 바이오 분석의 신뢰도와 일관성 확보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제기되던 단계로 

볼 수 있다. 임상·산업 전반에서 정량 데이터의 활용은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기관 간 

결과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참조체계는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 성과는 표준물질과 참조측정절차의 개념 정립 및 초기 적용 사례 발굴이 핵심 

과업으로 작동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확산은 대규모 채택보다는 제한된 적용(기관 

내부 적용, 시범적 비교 등)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이 시기를 표준 수요의 형성 

단계로 위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 시기의 시사점은 초기 단계에서도 추적성 체계와 

확산 구조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006-2012년 기간은 임상진단과 산업 수요 확대에 따라 정량 표준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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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고, 정량 방법론이 고도화되면서 표준화 과제가 확대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임상 현장 적용이 늘어날수록 기관·장비·시약 간 결과 불일치 문제가 표면화되며, 이에 

대한 기술적·운영적 대응 요구가 증가한다. 이 시기에는 불확도 관리, 전처리 영향 통제, 

매질 적합성 논의 등 표준화의 핵심 쟁점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또한 비교·숙련도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사용자 적용 지원(가이드·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시기를 표준 수요 확산과 방법론 고도화가 병행되어 확산 

구조 설계가 본격화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2013-2020년 기간은 감염병 등 보건안보 수요와 연계된 정량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시기이며, 분자진단 기반 기술이 확산되면서 표준물질과 정량 해석의 표준화 

쟁점이 크게 부각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분자진단 정량은 전처리, 시료 품질, 정량 

단위 해석, 판정 기준 등 운영 요소와 결합되어 결과 일관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표준물질이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며, 로트 

변화에도 비교 가능성이 유지되는가가 확산 성패의 핵심 변수가 된다. 단기 유지 품목의 

필요성이 이 구간에서 명확해질 수 있으며, 개발 성과와 공급 운영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화된다. 이 시기를 운영 기반 표준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2021-2025년 기간은 바이오의약·바이오공정 품질관리 요구가 강화되며 표준이 

산업 경쟁력 및 규제 적합성과 직결되는 기반 인프라로 인식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품질관리 정량 항목이 함량뿐 아니라 불순물, 잔류물질, 원부자재 관리로 확대되면서, 

표준물질과 참조절차는 공정 데이터의 일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로 

연결된다. 성과관리 관점에서도 개발 건수 중심에서 확산과 파급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이 확대된다. 단기 유지 품목은 갱신 운영과 로트 연결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운영 모델이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 시기를 확산 성과관리 전환기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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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표준 등록

① BIPM KCDB

KCDB의 근본 목적은 먼저 국제 측정표준 동등성(equivalence)의 증명이다. 전 

세계 NMI들이 각자의 표준이 다른 표준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며 KCDB는 국제비교 실험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위의 국제적 

일관성을 입증한다. 다음으로 NMI의 CMC 공식 공표이며 각 NMI가 특정 범위, 특정 

불확도, 특정 방법으로 교정·측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CMC이다. KCDB는 이러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검증된 제공하며 이는 CIPM MRA 

서명국 간의 상호 인정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국가 간 교정 성적서 인정, 

무역·규제·산업·연구 활동의 국제 일관성 확보로 이어진다.

KCDB의 구성 요소로 Key Comparison (KC)은 각 국가의 측정표준이 얼마나 

일관되는지를 확인하는 국제비교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 번만 진행되는 글로벌 기준 

실험이며 NMI의 CMC 인정 필수 근거로 사용된다. Supplementary Comparison 

(SC)은 지역표준기구 혹은 특정 기술군에서 수행하는 보조 비교이며 CMC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근거로 활용된다. CMC는 CIPM MRA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출물 중 하나이며 측정량, 측정범위, 확장 불확도, 소급성 기반, 측정 장비, 적용 

시험·교정 절차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CMC는 단순한 서비스 목록이 아니라 

국가의 측정기술 수준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이다.

전 세계 NMI들은 국가 연구전략과 연계하여 KCDB 내 단순 CMC 개수보다는 

불확도, 첨단 기술 대응력(양자, 우주, 기후 등)을 더 중요하게 보며 소수의 고품질 

CMC가 다수의 평범한 CMC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CMC 확장을 위해서는 KC 

참여가 필수적이며 일부 비교는 10년 주기로만 실시되므로 선제적 연구역량 학보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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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 절차

KCDB를 등재하는 과정은 단순한 서비스 목록 업로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측정표준 동등성(Evidence of Equivalence)을 확보하기 위한 복합적인 

검증 절차이다. KCDB에 등록된 CMC는 CIPM MRA 체제에서 국제무역, 규제, 연구 

활동 전반에서 신뢰받는 공식 기록이므로, 제출–검토–승인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운영된다.

각 NMI는 측정표준·장비의 신뢰성 확보, Key Comparison(KC) 또는 

Supplementary Comparison(SC) 참여 및 결과 확보, 불확도 예산 산정 및 문서화, 

측정 절차·소급성 문서의 정합성 확인 후 CMC 초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CMC는 단순 

성과가 아니라 측정 가능 범위와 불확도의 국제적 선언이므로, 내부적으로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간 준비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각 NMI는 소속된 RMO의 

기술위원회(TC) 에 CMC 초안을 제출하며 CMC 문서에는 측정량/단위, 측정 범위, 

확장 불확도(k=2), 측정 방법 및 사용 장비, 소급성 기준, 근거 국제비교(KC/SC)의 

결과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제출 후에는 RMO 내부에서 사전 형식 검토가 시작되며 

전문가 그룹이 CMC 불확도 수준이 국제비교 결과와 일치하는지, 측정 범위가 근거 

데이터(KC/SC)를 과도하게 초월하지 않는지, 소급성 경로가 명확한지, 

장비·환경·측정방법이 불확도를 뒷받침하는지를 Peer Review한다. 필요하면 현장 

방문 심사(On-site review)도 진행되며 Peer Review가 끝나면 CMC는 RMO 

전체의 기술위원회(TC) 투표를 거쳐 RMO 승인 후보 상태가 된다.

RMO에서 승인된 CMC는 JCRB(Joint Committee of the RMOs and BIPM) 

로 전달되며 JCRB는 다른 RMO의 의견을 종합하는 국제 상호 검토 단계를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다른 RMO 기관들과의 형평성, 동일한 측정량의 CMC 간 불일치 여부, 

국제비교 결과와의 정합성, 각국 NMI 간 기술수준 균형성 확보 평가가 이루어진다. 

JCRB에서 기술적 이의제기가 발생할 경우, CMC는 다시 RMO로 되돌아가 보완 

절차를 거친다. JCRB까지 통과하면 BIPM이 CMC를 KCDB에 공식 등록하며 등록된 

CMC는 CIPM MRA 체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교정·측정 능력, 해당 NMI가 

발행하는 교정성적서의 국제 상호인정 근거, 산업·규제·교역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공식 데이터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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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지 및 취소

CMC는 등재 이후에도 5년 주기 재검토, RMO peer review 주기, 국제비교 결과 

업데이트 등을 통해 계속 갱신된다. CMC 유지에는 정기적 RMO peer review 참여, 

국제·지역 핵심 비교(KC/SC) 재참여, 시설·장비 변경 시 CMC 업데이트, 

품질경영시스템(QMS) 유지 의무가 따른다. 또한 CMC에 사용된 소급성 경로가 

유효하고 최신 상태여야 하며 소급성 기준이 만료되거나 변경될 경우, CMC는 

재평가된다. CMC는 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측정표준의 국제적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적 문서로 관리된다. CMC는 불확도 개선 또는 축소, 측정 범위 확장, 

신규 장비 도입, 국제비교 결과 반영, 측정량 또는 방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 

또는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절차는 신규 CMC 제출과 동일하게 RMO peer review 

→ JCRB 검토 → KCDB 업데이트 순으로 진행된다.

RMO 또는 외부 심사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이 심각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NMI의 CMC 전체가 일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새 국제 비교에서 기존 CMC 

불확도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일부 CMC는 감축되거나 

취소된다. 또한 표준기의 심각한 고장, 교정 불가, 노후화로 인해 더 이상 해당 범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경우 CMC는 취소되며 상위 표준(예: 국가 1차 표준)의 

변경·폐기·승인 실패로 소급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해당 CMC는 유지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NMI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범위 축소가 필요한 경우, 자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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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표준 활용

① 광도·복사도 분야

광도·복사도 분야에서도 최근 본격화된 제2차 양자기술혁명의 세계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양자정보 플랫폼 전반에서 요구되는 

극저광량(ultra-low-light)·광자수준(photon-level)의 정밀 계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복사·광도 측정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 

측면에서의 양자기술은 양자 통신망, 양자 센서, 양자 난수생성기 등 다양한 제품군이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급성장은 곧 정확한 광자수 계측, 신뢰성 

있는 소급성 체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양자 복사표준의 구축 필요성으로 직결되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단일광자 기반 ‘양자 복사측정(Quantum 

Radiometry)’ 측정표준 개발을 신규 연구분야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칸델라 정의가 매질·파장·감응도에 기반한 고전적 접근에 머물고 있는 반면, 단일광자 

기반 표준은 광자 수(counting of photons)를 기준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표준 실현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이는 양자 광원·검출기 기술의 국제 비교체계 마련, 국내 

산업체의 신뢰성 검증, 국가 양자기술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기술적 기반이 되며 

우리나라는 본 신규 표준 개발을 통해 양자 시대에 요구되는 극한 광계측 기반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국내 양자기술 생태계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표준 

인프라를 제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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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이오 물질량 분야

임상검사 정량 결과는 진료 의사결정에 활용되므로 결과의 작은 차이도 임상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측정 장비, 시약 로트, 전처리 방식, 교정 체계 차이로 

인해 기관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불일치는 검사 품질의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임상정량 결과의 상호비교성 개선(임상화학/저분자/호르몬 등) 사례에서 

절차서는 전처리·측정·데이터 처리 과정의 변동 요인을 통제하여 기관 간 결과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QC 항목과 허용 기준, 재측정·재검증 트리거 

조건을 포함함으로써 현장 품질관리를 구조화한다. 로트 변경이나 장비 변경 시 

확인해야 할 검증 절차를 명시하여 장기 운영에서의 결과 일관성을 지원한다.

보건안보 영역에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요구되며, 다양한 검사기관·키트·장비가 

병행되는 환경에서 결과 비교 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이다. 핵산 정량은 전처리, 시료 

품질, 정량 단위 해석, 판정 기준 등 운영 요소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표준 대응은 

핵산 표준물질/참조물질의 개발·배포, 정량 해석 기준 마련, 비교·숙련도 프로그램 

연계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본 분자진단(핵산 정량) 기반 

감염병·보건안보 대응에서의 정량 신뢰도 확보 사례에서 절차서는 저장·운송(콜드체인), 

해동·분주, 사용 가능 기간, 재동결 여부, 폐기 기준 등 운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현장 적용의 실패 위험을 줄인다. 단기 유지 품목의 경우 갱신(rolling) 생산과 로트 

간 연결(bridging) 절차를 포함하여 시간에 따른 연속 비교 가능성을 유지한다. 

전처리QC(수율·순도 등)와 결과 판정 규칙을 통일함으로써 기관 간 결과 불일치 

요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바이오의약 품질 영역에서 정량은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 제조 공정 일관성, 규제 

대응과 직결된다. 정량 항목이 함량뿐 아니라 불순물·잔류물질·원부자재 관리로 

확대되면서 표준화 요구가 강화된다. 표준 대응은 표준물질 또는 참조방법/참조절차 

기반 값 부여 및 검증 체계를 확보하고, 산업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검증 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공정 단계, 시료 유형), 정량 범위, 불확도 또는 품질지표, 

간섭 요인 관리, 재현성 확보 방식을 정리한다. 본 바이오의약·바이오공정 

품질관리에서의 정량 표준 적용(함량/불순물/잔류물질 등) 사례에서 절차서는 규제 

대응에 필요한 문서화 요구를 충족하는 기반이 되며, 측정조건·QC 기준·보고 규칙을 

표준화하여 공정 데이터의 검증 가능성을 높인다. 로트 변경·공정 변경 시 재검증 

조건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장기 운영에서의 품질 일관성 확보에 기여한다. 또한 

사용자 적용 지원(가이드·교육)과 결합될 때 현장 채택의 속도와 범위를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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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 등록·기탁 전담기관 10대 성과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는 논문, 특허를 제외하고 데이터 확보 및 분석 시의성이 있는 

5대 성과물(소프트웨어, 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 정보를 수집하여 과제 

연계 정보를 매핑하였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과제 분석지표들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추가로 표준 성과물 중 측정표준의 발생 및 활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화합물의 경우 최근 기탁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탁이 기초연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화합물이 출연연구소를 통해 대전광역시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BT(생명공학기술) 분야, 화학 분류 

연구과제에서 발생하였다. 

생물자원 또한 최근 기탁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자원 유형에 따라 기탁까지 걸리는 

기간에 편차가 있었다. 대부분의 기탁은 기초연구를 통해 이뤄졌으며 생물자원의 

대부분이 출연연구소를 통해 주로 대전광역시에서 이뤄졌으며 다수의 성과물이 

과기부의 BT 분야, 생명과학 분류 연구과제에서 발생하였다.

생명정보는 최근 등록 건수가 증가 추세이며 대학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주로 등록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출연연구소를 통해 대전광역시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대부분 

과기부의 BT 분야 연구과제에서 성과물이 발생하였으며 단독연구 비중이 높았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최근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연구 비중이 높았지만 

기초, 응용연구에서도 고르게 등록이 이뤄졌다. 주로 대학을 통해 서울에서 

등록되었는데 출연연구소,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저작권이 발생하였다. 대부분 과기부의 IT(정보기술) 분야 연구과제에서 성과물이 

등록되었으며 역시 부처와 분야 비중은 고르게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기술상세정보 또한 최근 등록 건수가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단계 비중도 고르게 나타났다.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통해 서울에서 

주로 등록되었는데 비교적 고른 주체와 지역에서 성과물이 발생하였다. 대부분 

과기부의 IT(정보기술) 분야 연구과제에서 성과물이 등록되었으며 적용분야 또한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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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은 매년 50건 내외 기탁되어 타 성과물에 비해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100건 

이상 기탁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기탁이 연구과제 수행 연도에 이뤄지며 개발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거의 모든 신품종이 국공립연구소를 통해 발생하며 최근에는 

전라북도에서 주로 기탁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품종은 농촌진흥청의 BT 

분야(농림수산식품) 연구과제에서 발생하여 주로 농업에 적용되고 있다.

표준 성과물 중 측정표준은 SI 단위를 실제 물리적 장비·시스템을 통해 재현하고 

전달하는 기준이다. 국제표준은 국제도량형국(BIPM)이 유지하는 SI 정의의 물리적 

구현을 뜻하고 국가 간 측정 능력을 비교하고 조화시키는 기준이 된다. 국가측정표준은 

각 국가가 보유한 최고 정확도의 측정표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모든 국가측정표준을 담당한다. 각 국가의 교정측정능력(CMC)은 국제 비교를 거친 

후 BIPM KCDB (Key Comparison Database)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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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록·기탁 성과물 중 일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특정 성과물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이를 바탕으로 

연구 현장 혹은 과학기술 정책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기여 등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분석 결과에 대한 전담기관 담당자 공유 및 의견 청취 등을 

수행하였지만 제도 개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의 경우 이를 등록·기탁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개발기관이 주로 

논문, 특허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나머지 성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각 성과물 전담기관의 다양한 노력으로 발생한 성과물의 

등록·기탁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연구자의 후속 연구 지원 시 

논문, 특허 이외의 해당 분야와 관련된 등록·기탁 성과물에 가산점 부여 등 제도 도입을 

통해 많은 정보를 확보한다면 더 실제에 가까운 분석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논문, 특허에 관한 분석과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합하여 각 성과물 발생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논문, 특허 대한 상세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공통의 과제 정보가 매핑된 

정보를 활용하면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물의 활용에 관한 분석을 활용 주체의 관점에서 추가할 필요도 있다. 

특히 활용 주체가 기업인 경우 해당 성과물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면 성과물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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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통해 발생한 일부 성과물의 과제에 

대한 특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소프트웨어) 혹은 감소(화합물, 생물자원)하는 각 성과물이 어떤 정책적, 환경적 

배경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물을 확보하는데 

기여가 가능하다.

등록·기탁된 성과물 활용 측면에서 특정 연구주체 혹은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는 

성과물(화합물, 신품종 등)의 경우 타겟을 집중하여 홍보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등록·기탁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소수를 차지하는 연구주체 혹은 지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수행하면 보다 다양한 성과물 발생 원천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성과물 전담기관이 운영상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연구 추진도 고려 가능하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문, 

특허 등의 조사와 통합된 실태조사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자들이 

활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정책에 환류할 필요가 있다.


